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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김 수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 중학교 4곳의 1, 2, 3학년 학생 355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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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

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관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

구와 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아봄으로써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

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함

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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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급속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장

휘숙, 2007).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

기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

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이러한 변화는 중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교육과학기술부(2018)에서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피해응답률

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4.7%, 집단따돌림

17.2%, 스토킹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 10.8%의

비율이 신체폭행 10.0%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공통으로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

(약 15%)이 초등학교(9.2%)와 비교해서 약 6%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청

소년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폭행보다 왕따, 은근한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은밀한 형태의 따돌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rick과 Grotpeter(1995)

는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외현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

류하였다. 초기 대부분의 공격성 관련 연구들은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

는 등의 언어적 공격이나 때리고 밀치는 등의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공

격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왔고(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유형을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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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관계적 공격성이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 혹은 관계를 손

상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을 의미한다

(Crick, & Grotpeter, 1995).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소문 퍼뜨리기, 직접적인 통

제, 우정관계 손상시키기, 집단에서 은근히 배제하기, 뒷말하기 등이 있다

(Crick, & Nelson, 2002). 청소년기에 특히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중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rikson, 1980). 상대

방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능이 점차 발달하는 아동

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서미정, 2012)과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홍, 김은정, 2012).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

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관계적 공격성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문제행동이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관계적 공격성에 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변인을 들 수 있는데, 부모-

자녀 관계 및 부모애착 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이하연, 2014). 부부갈등이 빈번하게 지속될 때 자녀는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적 감정에 노출되게 되고 이후 또래 관계 안에서 부정

적으로 각성된 정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Cummings, Goeke-Morey, & Papp, 2004), 부모의

갈등,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고도 밝혀진 바 있

다(Yoon, Barton, & Taiariol, 2004). 그 외에도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심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불안감 및 욕구 좌절을 증가시켜 청소년

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전주람, 김순옥,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기의 관계적 공격성에 중요한 변인인 이유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자

녀의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적 기대를 습득하고 결국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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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이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의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김정

화, 2015).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의 한 차원으로서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종희, 2012; 한은미,

2014;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언어 및 감정표현을 제한하고 비난, 애정철회

로 위협하거나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행동을 말

하며 자녀에 대한 낮은 수용과 높은 통제를 의미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Barber, 2002). 특히, 청소년기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기에 더욱 민감

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Barber, 1996). 현지은(2010)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밖에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부

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사용되는 애정철회와 같은 양육태도가 상대방을 소외시

키거나 우정관계를 철회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

성과 구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이하연, 2014; Nelson, & Crick, 2002). 이

는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 관점으로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은

그 행동양식이 매우 유사하여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여 또래관계

에서도 유사한 대인관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경미, 2016). 또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으나 겉으

로 드러나는 폭력성을 표출할 경우 이차적인 거절 및 거부를 경험할 것에 대

해 두려워하여 자신이 느끼는 공격적인 부적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른 채 교묘

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다소 부적절한 수동공격형 패턴을 형성하게 된

다(이하연, 박주희, 2014).

공격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Maccoby, & Jacklin, 1974).

하지만 Crick 등(199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경희, 오경자(199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반

면에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son(1998)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



- 4 -

보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Underwood, Galen과 Paquette(2001)는 연구마다 성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연구대상 연령대에서의 차이나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의 영향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정원, 김현주

(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머니의 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공격성을 증

가시켰고(Kagan, & Moss, 1962), 아버지는 여아의 관계에서 더 영향력이 있었

다(Barber, 1996).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

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고(도금혜, 2011; 민규영, 신민섭, 송현주, 2013)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박성연, 2002; 박신영, 2014; 박효정,

박주희, 2015; 조은주, 이은희, 2013) 이들의 영향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독립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개인 외적 변인

은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거나 낮추게

되는데,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우울, 정서조절,

불안, 거부민감성, 자기통제력 등이 있다. 그 중 우울은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

과의 공병이 자주 관찰되는 요인이다(신현숙, 2013). 우울은 단순한 슬픔 및 울

적한 기분 상태부터 지속적으로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심각한 정서장애

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Beck(1976)은 우울을 지각, 판단, 인지, 기억, 태도, 사고 등에서부터 일

상생활 및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

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우울 진단을 받은 13세∼17세 아동, 청소년 74명 중 대

부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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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은 여러 장소에서 공격성을 보이며(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in, 2000),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우울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5).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화를 더 잘 내고 성급한 행동을 보이며, 이런 경향성은 과민성

을 점점 심화시키고 이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데(Ollendick, Wolff, 2006), 초기 청소년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또래 관계를 형

성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 관계적 공격성으로 많이 표출되

기도 한다(이익섭, 최정아, 2008).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

상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기,

최윤정, 2012; 정주영, 2014; 주지영, 2009). 이처럼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에 관

한 연구들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여주는 가해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유자, 백용매, 2000),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태화, 황순택,

2015).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독특한 인지도식을 가지

고 있는데(김은정, 오경자, 1994), 이러한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이 되며 이때 형성된 인지도식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직면하면 활성화

되어 그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함으로 우울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Beck, 1976). 국내의 연구에서도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

의 우울, 외로움,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신미지, 김태경, 2013; 장창현, 2006). 또한 부모

의 지지와 감독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대

는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12; 정

은선, 조한인,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또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가 심리적 통제의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 했을 때, 아동의 부적절감이나 무

기력감이 증가하고(안명희, 신희수, 2012), 공격성이 높아지며(백문숙, 장석진,

2017),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영, 박성연, 2008; 신미지, 김태경,

2013).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자율성과 자기효능

감을 낮추었고(박효정, 박주희, 2015),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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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복실, 2007).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성취 지

향적 심리통제, 죄의식 유도,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희영, 박성연, 2008).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

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심어주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 비행, 자살 등의 부적응

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회적 지능이 발달하고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

출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또래관계 안에서 표출하는 관

계적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우

울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김미영, 강윤주, 2000)는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

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별을 나누어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

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두 변인 사이에

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자 한다. 검증된 결과를 통해서 중학교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

개적 역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만드는 것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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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울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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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남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그림Ⅰ-1.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여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그림Ⅰ-2.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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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철회, 자녀의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 심

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뜻한다(Barber,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토대로 전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

한다.

나.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 혹은 관계를 손상시

키거나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으로 구체적인 행동으

로는 소문 퍼뜨리기, 뒷말하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등이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위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으

로 보복적인 특성을 지닌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특정한 보상을 얻으려는 수단

적인 특성을 지닌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Little, Henrich,

Jones, & Hawley,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

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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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울

Radloff(1977)에 의하면 우울 증상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감, 식욕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

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

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우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

험할 수 있는 정서이면서 인지, 사고, 지각, 판단, 기억,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

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Beck, 197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9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cale)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

(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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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

동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이효심, 2011).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양

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수용차원과 통제차원에서 나타나는 행동 정도에 따라 구

분하는 유형론적 접근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Steinberg, Elmen, & Mounts,

1989). 하지만 이러한 유형으로 구분한 접근은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각 차원과

아동의 적응 및 발달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Darling, & Steinberg, 1993).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은 기존의 유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행동을 부모지지, 부모통제로 범주화하고 이 중 부모통제는 다시 행

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의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Barber,

1996). 이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양육통제는 효과적인 양육의 측면

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의 측면으로 간주되기도 하여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이었다. 이런 이

유로 통제차원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 통제행동의 행동적 방법과 심리적 방

법 간의 차이를 제안하여 통제가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인지, 심리내적인 통

제인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Barber, 1996).

Barber(1996)에 의하면, 행동적 통제는 가족이나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자녀

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녀의 취침 시간

이나 자녀의 귀가 시간, 친구를 대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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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부모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행동을 제약하거나 통제하고 자녀의 욕구를 무

시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것 등의 양육행동을 말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살펴보면(Barber, & Hamon, 2002) 첫째,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전술적 전략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

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 애정을 거두거나 불안

을 조장하기, 자녀에게 죄책감 불러일으키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균형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인데,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알아갈 기회를 빼

앗게 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게 된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감정

적 처벌, 과도한 기대, 불일치적인 정서적 표현, 거부와 적대적인 무관심, 아동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등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자율성의 발달을 억제하게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감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하게 만든다(Barber,

Olsen, & Shagle, 1994).

이러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적당한 수준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지지적

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ber, Stolz, & Olsen, 2005). 반면에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는 양육행동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

을 통제하는 양육방식으로 자녀의 자율성 손실을 주며 이는 다시 아동 및 청소

년의 자기 신뢰와 자신감의 결손으로 연결된다(Nelson, & Crick, 2002).

Barber(2002)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를 ‘간섭적인’ 양육이라 하였고, 이는 아동의

자기표현, 정서, 사고과정, 애착에 이르는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전 연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

하는 중학교 시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arber, 1996).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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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도금혜, 2011; 민규영, 신민섭, 송

현주, 2013)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연구

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들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성

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된 연구를 보자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박

신영, 2014; 박효정, 박주희,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

녀양육 측면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이 관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

래 괴롭힘, 대학 생활 적응, 가해 동조행동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쳤으며(김유

리, 김희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주로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

안, 완벽주의, 사회 부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자녀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쳤다

(김희영, 박성연, 2008; 이서란, 2014; 현지은, 2010).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보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남진열,

김상미, 2011),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

력을 증가시켰다(한연숙, 2007).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에 비해 여

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그러나 박

성연 등(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서로 다른 영향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하여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

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개념을 Barber(1996)의 이론에 기초하

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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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적 공격성

공격성의 개념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성’을

포함한 공격행위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Dodge, Coie, & Lynam, 2006). 공격성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들의 외현적 공격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공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신체적인 공격 및 폭력적인 범죄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드러나지 않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

화되면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미, 2016).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또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으로 구분하였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신체적 혹은 외현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위협할 의

도를 가지고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직접적 공격을 하는 것이며, 관계적 공격

성은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내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

(뒷담화하기, 소문 퍼트리기, 우정관계 조작 등)하여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관계

나 감정을 손상시켜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간접적인 공격 형태라고

하였다. 즉, 외현적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신체적인 행동적 측면이

강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집단이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교묘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인 측면이 강하다(김보람,

2016).

공격적인 청소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이 없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

고 대결을 즐기며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처벌이나

죄의식, 자책에 둔감하여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박진우,

2006). 이와 같은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

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얼핏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

지지 않고(곽금주, 1992) 감정 안에 내재화된 채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공격 즉, 외현화 공격

성은 감소하는 반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집단 안에서 소외시키거나 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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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를 보이는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점차 성장하고 사회지능이 발달하면서 공격성의 표출 수단을 변경하여 집단 규

범에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이홍, 김은정, 2012).

특히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

기에는 상대적으로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Lerner, & Steinberg, 2009)

집단의 일원을 소외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이 외현적 공격성보다 외로움, 또래 거

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실제로 공격성과 관련된 발달궤적을 연구

한 선행연구(Archer, 2004)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

적 공격성의 발생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듯 공격성은 아동

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비행, 낮은 학업성취, 그리

고 심지어 범죄나 정신 병리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Coie, &

Dodge, 1998).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남녀 성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Underwood, Galen과 Paquette(2001)는 연구마다 성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연구대상 연령대에서의 차이나 공격성을 측정하는 평

가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rick 등(199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경희,

오경자(199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에게서 유

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Henington, Hughes, Cavell과 Thompson(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

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바람직한 사회적 또래 관

계 형성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의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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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Radloff(1977)에 의하면 우울 증상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

절망감, 식욕 저하, 그리고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

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

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또한 우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

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면서 인지, 사고, 지각, 판단, 기억, 태도 등에서부터 대

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Beck, 1976). 또한 정신과적 진단체계인 DSM-5에 의하면 우울증은

2주 동안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의 상실이 지속되어야 하며,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수면장애, 운동성 흥분 또는 지체,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무가치한 느낌

이나 죄책감, 주의 집중의 어려움, 자살에 관한 생각 등의 증상 중 다섯 가지 이

상 지속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첫째, 지속적인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

허감, 흥미와 기쁨 상실 등의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며 둘째, 자기비난과 자기비

하,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고 셋

째,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Hamilton, 1982). 이렇듯 우울은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을 나

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김정희,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급속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장휘숙,

2007), 다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갈등과 높은 긴장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

안정하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와 외현화 문

제(공격성, 비행)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

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학생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부적응 중 하

나이다(우희정, 최정미, 2004).

우울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행동주의적 입장, 정신분석적 입장 등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론은 Beck에 의해 제시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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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 Beck(1974)은 개인이 지닌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인지 및 사고의 패

턴이 우울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Beck의 설명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

에 대한 부정적 개념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해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

대를 가지며, 이 세 가지의 인지 요소가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울에 빠지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개인화와 같은 인지적 오류로 인하여 현실을 바라

볼 때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평가한다. 인지적 오류를 많

이 범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리적 고

통이 더해져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석만, 2013).

우울의 특징으로 흥미와 기쁨을 상실하며 외로움, 슬픔, 공허감 등 정서적인

증상과 주의력 및 사고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 그리고 불면증, 식욕감퇴, 피로

감 등의 생리적 증상이 동반된다고 말한다(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 우울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회피와 거부, 위축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Krantz, 1985), 대인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도 빈번히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특히 청소년 우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부족, 자기비하 등의 인지적 도식이 습관

적인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하여 우울증을 초래하고 이 우울증은 다시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였다(Beck, 1976). 또한

우울 증상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신체적 짜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워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도 나타나며(신민섭, 박광

배, 오경자, 1991) 자살, 문제행동, 약물남용, 불안장애 및 손상된 사회적인 기능

과 같은 개인적 및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Field, Diego, & Sanders,

2001). 이러한 청소년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Lewinsohn, Rohde, Klein, & Gotlib, 2003).

청소년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크

게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해서도 우울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제미영, 2014). 먼저 개인 내적 요

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

해 부정적이며, 자기평가를 할 때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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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Lee, & Hankin, 2009). 또한 자기 자신, 타

인 혹은 세상에 대해 역기능적 신념을 가질수록 일상생활에서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했다(김소영, 2014).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다.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돌봄 수준

이 낮아 무관심, 냉담함, 거부, 무시와 같은 특징을 보일수록, 그리고 과잉간섭을

통해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발달적 맥락변인으로 양육의 세분화된

한 차원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김혜인, 2010;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간섭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심리적,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적․사회 환경적․심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

동적 적응 문제로 표출되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 많은 부적응

을 초래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

고자 한다.

4. 변인들 간의 관계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 중 통제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Barber(1996)에 의해 통제의 형태에 따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행동 통제는 비교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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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McWayne, Owsianik, Green, Fantuzzo, 2008). Barber(1996)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지속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거

나, 슬픔과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

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Barber(1996)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방식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였으며, 이것은 Bandura(1978)의 사회학

습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이외의 사

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행동 방식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 맥락으

로,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을 모방과 모델링의 방식을 통해서 습득

하게 된다(Bandura, 1978). 부모가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방식을 자녀들이 모델링을 통해 습득해 자신의 대인관계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애정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자신

의 기분을 상하게 한 친구를 집단에서 우정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Barber, 1996).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아, 권해수,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관계적 공격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행동 방식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통제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난다

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박효정, 박주희(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자녀들이 더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났고, 아동

의 자율성 충족을 매개로 연구한 한송이, 장석진(201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

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보일 수 있는 관계적 공

격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자 중학생이 시샘 및 질투

를 매개로 남자 중학생보다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났고(강

다겸, 장재홍, 2013),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질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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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집중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높게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은진(2017)

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관

계적 공격성은 성별에 따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성별에 따

라 어떤 영향을 각각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행동적, 정서적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경

험하게 되면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현숙,

2012; 정은선, 조한익,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Blatt, & Homann, 1992). 우울

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이 애정과 지지가 적었고 부모의 권위와 통

제, 비난이 과도하게 높은 양육방식이라고 하였다(Blatt, & Homann, 1992).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돌봄 수준이 낮아 무관심, 냉담함,

거부, 무시와 같은 특징을 보일수록, 그리고 과잉간섭을 통해 사생활을 침범하고

의존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또한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외로움,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나나, 도현

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신미지, 김태경, 2013; 장창현, 2006). 부모의 지지와 감

독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대는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12; 정은선, 조한인,

2009; 정지영, 김종남, 2011).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가 성취 지향적 심리통제, 죄

의식 유도,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아

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희영, 박성연, 2008). 부모가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

여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

2010).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들은 우울한 감정을 더 자주 느꼈으

며, 일하기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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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청소년기는 발달적․사회 환경적․심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동적 적응 문

제로 표출되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청소년의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부적응적

인 우울은 건전한 자아의식 발달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저해한다(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하지만 청소년기는 어느 때보다 또래관계가 중요

한 시기이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

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

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중 우울은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과

의 공병이 자주 관찰되는 요인으로(신현숙, 2013)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여주는 가해자의 심리 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자, 백용매, 2000).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홍태화, 황순택, 2015), 일반 청

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우울 증상 수준이 공격적이지 않

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폭력 가해자가 분노나 적대감 이상으로 심각하게 우울했다(Maiuro, Sahn,

Vitaliano, Wagner, & Zegree, 1988)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우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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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제주도내 4곳의 중

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수락한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사전에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시간, 설문지

의 기재 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해 배부하였다. 그리고 담당 교사로부터 자

료 설문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

문지를 나눠준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총 355부를 배부하여 설문지는

모두 회수하였으나 이 중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서명이 없는 경우와 불성실하

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88.15%였고, 설문 작성 시간은 평균 15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3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67 49.9

여학생 168 50.1

학년

1학년 114 34.0

2학년 104 31.0

3학년 117 34.9

연령

14세 115 34.3

15세 104 31.0

16세 116 34.6

전체 3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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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Barber(1996)가 개발

한 자기보고형 심리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감정

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불안정한 감정 기복, 애정철회 등을

측정하기 위해 총 6개 하위요인과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

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최소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

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비난하거

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

하고 방해하는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rber(1996)의 5~8학년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부가 .80, 모가 .83이었고, 전숙영(2007)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는 모가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16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표 Ⅲ-2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2로 나타났다.

표 Ⅲ-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16 .9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1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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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적 공격성 척도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0개 문항으로,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 척도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에서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

성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

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또래를 소외시켜 우정관계나 소속감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어 관계를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

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한 이하연(2014)의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20개 문항에 대한 전

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Ⅲ-3에서와 같이 .91로 나타났다.

표 Ⅲ-3. 관계적 공격성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2, 4, 6, 8, 10

12, 14, 16, 18, 20
10 .84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 3, 5, 7, 9

11, 13, 15, 17, 19
10 .84

전체 20 .91

다.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9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cale)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

(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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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응답 방식으로는 ‘극히 드물게(1

점)’에서 ‘거의 대부분(4점)’까지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감

정 요인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드물게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하위요인 점수들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은 요인분석

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

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및 문항 구성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우울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우울 감정 3, 6, 9, 10, 14, 17, 18 7 .90

긍정적 감정 4*, 8*, 12*, 16* 4 .84

신체 및 행동 둔화 1, 2, 5, 7, 11, 13, 20 7 .79

대인관계 15, 19 2 .87

전체 20 .93

*문항 응답치를 역채점함.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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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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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

하였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적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335명)

독립변인인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 전체 평균값은 1.66점(SD=.55)

으로 나타났다. 부의 심리적 통제는 4점 척도로 2.5점을 ‘보통이다’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부의 심리적 통제 정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부의 심리적 통제를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의 전체 평균값 1.70점

(SD=.56)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모의 심리적 통제 역시 비교적 낮

변인 M SD 왜도 첨도

부의 심리적 통제 1.66 .55 1.00 .89

모의 심리적 통제 1.70 .56 1.02 .98

관계적 공격성 1.30 .32 1.93 5.08

우울 1.84 .60 .9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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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의 전체 평균값은 1.30점(SD=.32)으로 보통보다 비교

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4점 척도로 2.5점을 ‘보통이다’로 보

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한 관계적 공격성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관계적 공격성을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우울 평균값은 1.84점(SD=.60)으로, 우울 척도가 4점 척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통점수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2.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335)

**p<.01

위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 상관(r=.46, p<.01)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

제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역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4, p<.01)을 나타내어 부

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울과 관계적 공격성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의 효과와 이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6** 1

관계적 공격성 .34**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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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3. 남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7)

**p<.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

격성 간 상관(r=.41, p<.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36, p<.01)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남자)

*p<.05, **p<.01, ***p<.001

위의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6** 1

관계적 공격성 .41** .36** 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부의

심리적통제
우울 .41 .06 .46 6.64***

R2=.21 △R2=.21 F=44.12***

2

부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28 .05 .41 5.85***

R2=.17 △R2=.17 F=34.19***

3

부의

심리적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21 .05 .32 4.06***

.16 .06 .21 2.69**

R2=.21 △R2=.20 F=21.37***

Sobel’s test Z=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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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β=.4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β=.41, p<.001).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을 같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만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부의 심리적 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50으로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Z값이 ±1.96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데, 남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46*** .21**

.41*** / .32***

그림 Ⅳ-1. 남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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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5. 여학생 집단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8)

*p<.05, **p<.01

위의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18,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살펴본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53, p<.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24, p<.01)은 전체 집

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여자)

*p<.05, **p<.01, ***p<.001

변인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53** 1

관계적 공격성 .18* .24** 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부의

심리적통제
우울 .66 .08 .53 8.08***

R2=.28 △R2=.28 F=65.29***

2

부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08 .03 .18 2.41*

R2=.03 △R2=.03 F=5.80*

3

부의

심리적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03 .04 .08 .88

.07 .03 .20 2.23*

R2=.06 △R2=.05 F=5.45**

Sobel’s test Z=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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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의 심리

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β=.5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β=.18,

p<.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

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β=.08).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우울이 관계적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력(β=.2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심

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

과에 대한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Sobel의 Z값은 2.19로 여

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완전매개

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내어,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53*** .20*

.18* / .08

그림 Ⅳ-2. 여학생의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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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7.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335)

**p<.01

위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 상관(r=.49, p<.01)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

제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모

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3, p<.01)을 나타내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경험도 더 많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의 효

과와 이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

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절차를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8. 남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7)

**p<.01

변인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9** 1

관계적공격성 .33** .21** 1

변인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41** 1

관계적 공격성 .44**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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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

격성 간 상관(r=.44, p<.01)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36, p<.01)이

앞서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41, p<.01)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

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남자)

*p<.05, **p<.01, ***p<.001

위의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β=.4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β=.44, p<.001).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을 같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만 앞서 남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모의 심리적 통

제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38 .06 .41 5.79***

R2=.17 △R2=.16 F=33.50***

2

모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31 .05 .44 6.34***

R2=.20 △R2=.20 F=40.18***

3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25 .05 .36 4.75***

.16 .06 .21 2.80**

R2=.23 △R2=.22 F=24.85***

Sobel’s test Z=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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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52로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값이

±1.96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는데, 통계치가 2.52(p<.05)인 것

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41*** .21**

.44*** / .36***

그림 Ⅳ-3. 남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나.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표 Ⅳ-10. 여학생 집단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
(N=168)

*p<.05, **p<.01

위의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r=.57, p<.01) 및 모의 심리

변인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모의 심리적 통제 1

우울 .57** 1

관계적 공격성 .19*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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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19, p<.05), 그리고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r=.24, p<.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집단의 상관과 비교를 하면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

(r=.19, p<.05)을 제외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 및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1.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여자)

*p<.05, **p<.01, ***p<.001

위의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의 심

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β=.5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

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β=.19,

p<.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

한 후에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1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66 .07 .57 8.98***

R2=.33 △R2=.32 F=80.71***

2

모의

심리적통제

관계적

공격성
.07 .03 .19 2.46*

R2=.04 △R2=.03 F=6.06*

3

모의

심리적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03 .04 .08 .81

.07 .03 .20 2.14*

R2=.06 △R2=.05 F=5.39**

Sobel’s test Z=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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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β=.08).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우울이 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β=.2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Sobel의 Z값은 2.11

로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완전

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

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관계적 공격

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에 우울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57*** .20*

.19* / .08

그림 Ⅳ-4. 여학생의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모형



- 38 -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관계적 공격성 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관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있다.

셋째, 남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있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따

라서 관계적 공격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및 우울 간의 상

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안명희(2014),

Doyle와 Markiewicz(2005), Barber(1996)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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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 불안이 정적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과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높아진다는 연구(이하연, 박주희, 2014; 현

지은 2010)와도 일치한다.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동기, 최윤정, 2012; 정주영, 2014; 주지

영, 2009).

둘째,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매개

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갈등, 심리적 통제는 관계

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Yoon, Barton, & Taiariol, 2004)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정

하려는 심리적 통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집단에서 소외

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의 유사한 양상으로 보여지듯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처리 및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관

계에 재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모로부터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의 거부나 낙인으로 이끌 수 있는 외현적인 공

격성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흔히

보이는 것이다(Xie, Cairns, & Cairns, 2002).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우울을 매

개변인으로 투입하였더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태

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우울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우울

을 부분매개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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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수, 2015; 이하연, 박주희,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우울 증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연구(정주영, 2014; Ferguson, Averil, & Rhoades,

2005)와도 일치한다.

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높은 아동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이 실제와 이상의 자기개념 불일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

울 증상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박우정, 정진복, 2015)와 유사하

며, 또한 Roland(2002)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이 높을 때 공격적 성향

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울과 관계적

공격성에 명백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개변인인 우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대표적인 정서요인

으로(Kuehner, 2003), 국내외 역학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우울 장애 유병률

이 남성에 비해 약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

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연구(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에서도 우울

증상은 초등학교 4∼6학년 때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다가(조수철, 이영식, 1990;

최진숙, 조수철, 1990) 중학교 시기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재, 2007;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또한 201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28.2%로 남학생은 22.2%, 여학생 34.6%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직접경로가 나타난 이유는 여자 청소년만이 가

지는 관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훨씬 더 늦게 독립하는 경향이 있어(Huston, & Alvarez,

1990) 가족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한혜준, 1994). 이렇듯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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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성이 더 관계지향적(Rose, & Rudolph, 2006)이고, 정서적인(Goleman, 1995)

측면이 강하며, 어린시절 경험하는 부모의 비난, 애정철회, 죄책감 유발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오는 좌절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

우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대표적인 정서요인으로, 특히 급속

한 신체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

는 초기 청소년기 특징과 여학생의 우울이 증가하는 발현 시기와 맞물려 더욱

여학생의 우울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2007)의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소외감은 자살생각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은 소외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와같이 여학생은 소외감이 자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외를 받아 생긴 감정이 우울을 높이고 높아진 우울

정서가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Kopper 등(1998)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여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우울은 여학

생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우울을 높이고, 내재된 우울은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은 목표·성

취지향적 성향이 강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며 어려움을

내재화 하기보다는 외현화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사

회에서 남성은 나약하면 안 된다는 통념 속에 남성에게는 감정을 통제하도록 기

대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우울증상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으

며, 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내재화 하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자신의 우울 감정에

둔감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문에 우울해지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내부의 갈등을 행동화하고 어떻게든 문제해

결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우울 감정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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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남학생의 경우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통제하고

심리적 자유를 주지 않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의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외부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부정적 감정을 유발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사회지

능이 발달하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신체폭력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의 형태가 아닌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

묘하게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을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남학생의 우울 또한 중요

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남학생의 비행 행동의 이면에 소외감, 우울감, 두려움

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이며, 성별에 따라 우울이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짧은 상담기간 남녀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맞춤형 개

입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이 지속될 경우,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발달상 과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우울로 인해 기분저하, 낮

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다.

또한 청년기의 우울은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한다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부의 심

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간과해

서는 안되는 주요한 변인이며 추후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

버지의 영향력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의 상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적절한 양육태도

를 취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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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수용적, 비통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개념을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연관이 있음

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울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

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기나 아동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관계적 공

격성을 살펴보았으며 성별을 나누어 관계적 공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의 심리적 통제, 모

의 심리적 통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4개 중학교 학생들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다른 중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연령 집단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 성별,

문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측정이 안고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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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

모의 실제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통제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에 대한 보고도 함께 받아서 보다

총체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또래, 사회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과 자기통제력,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므로 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가

성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왜 성별에 따른 매개변인

의 효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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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and

depression.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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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Does dep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male students and

relational aggression?

Q2. Does dep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and

relational aggression?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355

students in the 1st, 2nd and 3rd grades at 4 middle schools in Jeju Island.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cal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and

depression scale were used.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Baron and Kenny(1986). In addition, a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al aggression, and depression of par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was all significan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father

perceived by the 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father perceived by the fe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father's



- 59 -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mother

perceived by the 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mother perceived by the female student and the relational

aggression, depress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looking at the variables

related to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nding mediator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help lower relational aggression by confirming that a

customized strategy according to gender is needed to reduce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ey word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al agrees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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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번호 문항
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

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

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알려

주시려고 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

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

로 돌리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

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

면, 내가 아버지(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

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

의 변화가 심하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1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

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

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어머니 ① ② ③ ④



- 62 -

관계적 공격성 척도

번호 증상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종종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한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속한 집단

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

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

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6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7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쪽지에 써서 돌린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

고 한다.
① ② ③ ④

12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면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

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14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

짓말을 퍼뜨린다.
① ② ③ ④

16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뺏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을 때, 보통은 특별한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② ③ ④

19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제외시

키려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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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

번호
문항 극히

드물게

(1일)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나는 지난 1주 동안 _____________.”

1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6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6*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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